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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른: 효백 현대 미슐의 현주소 
효택은 세계 미술계의 가장 훨동적이고 생산적인 중심 
충 하나가 되었다. 저영한 국제 미슐제에 많은 미솔가들이 
적극적으로 침여하고 있으며 효k국의 많은 도시들이 전 세 
계 미술 비엔날레률 주최한다. 효택 미술은 미솔가의 수적 
민 측면에서냐 미술작품 생산의 혹면에서 모두 빠르고 다 
앙한 발전을 보여췄다. 다양한 서앙매체를 선택하여 작가 
들은 모더니줄과 푹스트 모더니홉. 모두에서 최금 미슐의 
이유툴을 통합시쳐왔다. 
이 과정에서 젊은 흔백 미슐가툴은 역사적 아이콘의 이 
미지률 싸롭게 창조함으로서 효댁사회의 전통적이고 위계 
질서/가부장적인 현실옳 바꾸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많 
은 서앙 미슐가돌이 1960년대 미슐에 접근하는 방식과 유 
사하다. 물론， 소재와 터|마톨 선택힘에 있어서 1960년대 
서앙 미술가들과 오늘날 한국의 미슐기들 간에 유사성온 
분명하지만， 완전히 똑갈지만은 않다. 
흔댁미솔에 서앙적 요소와 혼벅적 요소들이 섞여있으나. 
서앙미술의 형식적이고 개념쩍인 .곤접성. 과의 연관성올 
통해서 효}국 현대미술 작품들의 분석에 이르게되고. 거기 
에는 욕망과 저함， 모효함올 내포하고있다. 셰계 미술지형 
내의 그 위치에 근거하여 효H국은 ‘로컬. 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소위 .로컬 의 미슐적 의미는 후기식민주의 이론 연 
구에 해당흔fC~ . 1) 한국은 아시아에서 또 다른 미술중싱이 
되었으며. 세계 미슐에서 효택의 위치와 컨텍스트는 후기 
식민주의 연구의 중요한 의미톨 제공힌다. 
본 연구는 현대 효택미슐과 서양미술 간 유사성을 해석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풀 탐구하.:i1자 효봐. 또한 효택 미술 
가툴의 작품이 흔백 주체와 .타자 간의 분열과 몰일치롤 
어떻게 드러내고있는지톨 연구하려한다. 한국 미솔가툴의 
작폼에는 동시대 서앙 미솔가률의 주요 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얼망이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쟁체성에 
근간을 주고 있는 젊은 미올가률은 또한 서양사회의 미술 
적 판슐을 변화시키고 이에 대해 저홍「하고자 하는 노력율 
표현한다. 이 현상에 대한 설명올 위해 새로운 비판적 시각 
율구성할것이다. 
2. 이론 
1) 시각적 형태와 요소의 교환 
미솔사 연구는 미솔적 요소톨 제공하는 자와 이 요소톨 
받는 자 간의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집중해왔S며. 이 툴 간 
의 적절한 관계를 탐구하고 수치화하는 노력올 기율여왔 
다. 미술사학자들은 이훌 위해 .엉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며 .스타일. .형태. .개넘. ’ .정신.과 같은 용어돌률 사 
용해 이 관계를 설영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구성요소들은 
변하지만， 시각적 생산폼으로서 미솔은 시각적 미슐 요소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시각적 미슐 요소툴이 비교 행 
위톨 만들어버거나 또는 비교하도룩 자극한다 . 
• 타자.의 존재는 권력의 지지롤 밭으며 꾸준히 욕앙의 
객체률 생산한다. 오늘날 미슐이 국경의 제약 없이 이뤄지 
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적 권력의 지형도는 세계의 국 
경선을 따라 여전히 촌재한다. 따라서 문화간의 영항 혹은 
관계률 정의하는 것은 미묘하고 복잡한 일이다. 
저명한 후기식민주의 학자 호미 바바(Homi Bhabha}는 
후기식민주의 미술 관행 연구에 적합하다고 평가받은 .모 
방(mimlcryr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 과거 .모방’ 이란 일 
반적으로 우월한 그홈이 창조한 미슐적 요소롤 추종자툴이 
따라하는 모방관행으로 여져졌었다. 모방에서 추종자톨은 
우월한 그룹이 만롤어낸 미슐적 결과물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채택하는 하위그룹올 지칭한다. 
1) 효팩 최초 01방가드르 미훌훌톨 'ar1 Inlormel' 율 윌자늠 디용의 
논문에서 후기식민주의 시각으로 논의힌 바 있다. 'Abstracl-
Expressionlsm and the Crilical Approach 10 Ihe POSI-
COIα뼈ism' Mi뼈JI Sahak. vol. 12(않C. 1998): 155-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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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과 인간(이 Mlmic깨 and Manr에서，모방. 이론은 
미솔에서 거율처럼 번사하는 행위를 지청할 때 사용된다 2) 
즉중심.울 비추는 .로혈·의 생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연 .모방.의 관행은 단순히 모조미슐 행위나 복 
사가 아니라. 원형(종싱의) 창조에 대한 정치적 저황이며， 
모방올 통해 로컬 미슐가툴은 .월형. 율 역전시키거나 원본 
율 해체한다. 바바의 이론온 이런 관행율 식민 지배를 받는 
자{미술요소의 수신자)의 혹면에서 고찰하며， 유사성올 영 
카하는 관행에 도전한다. 
전룡적민 흑면에서 보면 시각적 유사성은 비교와 모방율 
셜명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요소로 퇴행적/부정적 의미로 
간주된다. 우리가 효틴극 현대미술에 대해 얘기할 때， 서앙미 
슐의 가시적 요소나 아이디어에 집중하게되면. 혼백미슐 
평가는 어려워진다. 반언에 바바의 이론은 흔백 미슐에 대 
한 부정적 편견율 정정하고 이 관계롤 전통적인 방식으로 
붐석해야 하는 봄담율 없애준다. 
2) 주체의 위치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앓id)3)와 그람시(GraπlSCi)는 
한 사회계흥 혹은 집단이 다를 계충과 집단에 대해 가지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해 연구힌 바 있다. 그람시는 부르주아 
카 자신롤의 권력과 정치적 안정성， 문화적 우월성율 무기 
로 이데올로기톨 조작하는 헤게모니에 대해 설명한다.이 서 
양의 카상의 문화적 우월성은 현재에도 계속된다. (후기)식 
민주의 시대에서， 추처I{sublectivity)는 서앙과 동앙이 , 학문 
2) Homl B떠bha ， '01 man and mlmícry: The Ambivalence 01 
CoIonlal 0’iscourse: The Lα견lion 01 Culture (New Y，αk: 
Roulledge, 1994): 85- 92, 
3) 얹ward Sa’잉 ， Qrlenlali찌1， (NY: Vintage, 19781. 
4) Gramsci, An AntOnlO GramscJ Rea<훨r， ed , David Forgacs 
(New York:NYU Press, 2000): 189-221 , 
5) 8rian Wa川s ， Art Alter Modernism : Relhinking 
Re.α'esenlalion (New York, 1984): ‘James C1i1ford. 'On 
CoI1ectJng Art ar녕 cunαe: Q끼 7here: M8rglnalizarion and 
α)(I/emporary OJnure, ed" RusseU Fergu었， (Cambridge: 
MIT Press , 1992): 141-170: James Clifford , 'On 
Qrientalìsm' In The PredlC8fTl8()l ot Cunure, (Camαldge : 
Havard Unlversrty Press. 2002). 
6) Bhabha , ìhe Other Queslion: The Slereotype and 
Colonial1s1 Discourse: Screen 24 , no.6 (Nov/Dec. , 
1983): 25 . 
7) lbid , 86-89 . 
8) I버d ‘ 45-47. 
9) 예톨 톨어. 라깜온 그의 저서에서 추판성 형성을 추장허였다. 
Foor 타m뼈nenlal conc뼈IS 01 F농O/Ch명nalysis， lrans. 셰ain 
Sheridan (New y，αk: W,W. Nαton N Company, 1998), 
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싱이한 전통간의 문화적 통합 혹 
은 혼합의 산물이다 5) 
.타자에 대한 질문: 고정관념과 식민주의 담론(The 
Other Question: The Stereotype and Colonialist 
Discωrse)"에서 바바는 .사이드는 언제나 식민주의자가 
전적으로 식민추의 권력과 담론올 소유한다고 암시하지만. 
이것은 역사와 이론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다，.6)라고 말한다. 
에드워드 사이드와 다른 역사가툴과는 달리 • 바바는 변방 
혹은 경계 개념율 모더니티와 식민주의 비평을 하는데 유 
리한 포지션으로 제안한다， 지금까지 압제률 받았던 사람 
률의 혹언을 채택함으로써. 바바는 역사 기록의 권위률 전 
북시킨 것이다. 
호미 바바는 .다양성. 이 아닌 .차이’를 강조혼따. 그의 
비판 선집， 문화의 위치'(Loc경tliα7 of αJltureX>t1서 바바는 
전위와 부정의 언어가 독립과 진보. 모더니스트 혁명 운동 
에 숨어있는 역사주의톨 대체힌다 7) 문화 지형도률 위해 
바바가 추구하는 지역성은 국경과 번방적 위치. 하이브리 
드한 성힐， 차이톨 이동시키는 지역성이다. 바바는 정체성 
과 모더니티. 대표성과 킬은 후기식민주의와 현대 룰화 투 
쟁올 구성하는 다흥의 요소틀을 분석한다. 
그는 .정체성. 이란 자신의 이미지가 자신과 다른. 타자 
의 이미지와 직연하는 프레임， 대표성의 공죠K게 대해 끊임 
없이 철운올 던지는 것이다.라고 추장한다 8) 정체성은 기 
존의 편견올 룡해서카 아니라 구성/형성의 과정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9) 이린 과정을 통해 ·타자.률 구성하는 수많 
은 총툴과 진보률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형성과 확민의 과정을 통해 타자 
는 욕망의 객처1 ， 방관자의 자리 잡지 않은 객체. 그리하여 
정체적의 대행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율 흔백 역사에 적용시켜 보면. 바바의 이론은 흔백 
인툴의 정체성과 추관성올 형성하는 흥미로운 역학을 만툴 
어낸다. 효택전 이후. 효댁은 미국과 광범위한 교류를 가져 
오면서 서앙과의 가상의 강한 관계를 가지눈 것이 가능하 
였으며， 효백의 정체성율 구성히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 
었다. 바바의 연구는 한국 현대이론 담론율 분석하는 유용 
한 룰울 제공힌다. 측. 정형화된 정체성이 먼저 만롤어지 
고. 이 정체성이 룡일되지도 단단하지도 않다는 것율 발견 
한 것이다. 이 정체성은 .이도/저도.아닌 정체성이라고 영 
명할 수 도 있다. 교회된 시민사회를 추구하는 서양모댈율 
신몽하지도， 전톰쩍 흔단국 정체성율 소중히 여기는 것도 아 
닌 정체성이다 
이 상황에서. 효팩의 미술기툴은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추제를 가지고 있다. 젊은 미술가들은 
1μ 힌국 혐대미을를 휘안 비훨 이톨: 김수찌의 혀를흩 톨혜를 후기식~후의와 그 너머 
자신의 양항 추관성을 이용해서 .타자. 이슈에 접근하고. 
권력과 지식으로서의 자신의 주관성을 이용해서 .타자.의 
작품율 개혁하고 변화시킨다. 존채의 부분적 비전을 생산 
함으로써 객체의 원형올 변화시킴으로써 원래의 변방으로 
밀려났던. 밀어내고자 했던 의도는 숨겨진다. 애매모호한 
이중적 비전은 .타자.의 존재에서 자라난다. 젊은 미솔가는 
문화적. 역사적 차<>1의 충둘율 분명하게 설명하늠 것이다. 
바바에 따르면. 유사성은 지속되었지만. "nl식민충이 타 
지를 환유적으로 모~하는’ 차이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1이 탈구조주의와 후기식민주의 모두에 찬성하 
는 바바는 센터에서 로킬로의 선형적 g향율 해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로형을 센터와 유사하게， 하지만 너무 유 
사하게 만툴지는 않융으로써 로컬이 샌터의 권력율 전복 
시키거나 센터의 켠력을 없앤다고 주장하였다. 기호가 해 
석될 때. 기의가 환유적으로 작용한다. 즉， 기의의 부분적 
의미톨 다른 기표로 대체함으로 인해 기호의 적절한 의미 
로부터 계속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의미 없는 기표가 계속 
되연 훌완전한 기효 체계가 되는 것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추체간의 긴밀한 관계요뻐|서， 욕망이 
벌생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욕망은 .중심. 혹은 .서 
앙’이 아니라. 언제나 띠식민충. 로컬 아티스트가 가진다. 
서양은 타자에 의해 영김올 받은 (혹은 영흥t울 밭은) 대안 
프로젝트톨 만툴길 원치 않았다. 상호 영향은 가능한가? 
상효효혀|적민 혹은 앙방항의 액션은 있을 수 있는가? 서앙 
의 미술가톨은 타자의 욕망의 객체이며. 로컬 미슐가들은 
언제나 혹망의 주체이다. 
상호빈용 없이. 욕망에 대한 담론은 완성되기 어렵다. 
모방 혹은 영향은 미슐적 요소의 거래에만 바탕을 두고 있 
는 것은 아니다. 추는 자와 받는 자의 진절한 구붐은 권력 
옳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간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는 정치 및 이데옳로기적이다. 바바의 ’모방. 이론은 이런 
전제에 대해 반대하고， 서양이 역사 기솔의 주체로서 이데 
옳로기톨 채생H하려는 시도훌 비판힌다. 바바는 이 물의 
관계 뒤에 숨겨진 엉사리 끊어지지 않는 관련성율 절단하 
려고노력했을것이다. 
그러나 그의 모방이롤은 로컬 혹은 후기식민주의 미술. 
에 대한 전통적민 연구의 전환울 망치는 몇 가지 문제툴 가 
지고 있다. 그의 연구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모든 관계가 
애매/앙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모호하기 때문이다. 바 
바는 .환유성(melonymy) 이란 단어에 대해서. 차어가 유 
사성에 울격져 있는 방식에 대해서 충붐한 설명을 제시하 
지 않는다. 정확히 어떻게 흰유적 유사성이 일반적 유사성 
논의와 차멸되는지 여전동| 애매모호한 것이다. 
다른 할구조추의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모방이롤은 미솔 
재생산과 미슐해석에 영흥탤훌 미치는 구문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예톨 툴어 구문론은 기표 간 혹은 기의 간 
관계률 다루는 반면， 의미론은 미술가와 미솔가 자신의 작 
풍 간의 관계와 이련 관계 뒤에 의미 혹은 동기간의 관계에 
서와 길이. 기표와 기의간의 관계를 당구하고 의미의 변화 
률 다룬다. 의미롱은 톰시적인 반면. 구문론은 기의률 다룬 
다. 이린 것이 공시적(synchronic)인 것이다 1 1 ) 
모방은 전톨적 재생산 구조률 변화시킴으로써 기능율 할 
수 있지만， 모방 이론의 대부분은 미술가와 자신의 작품 간 
의 관계톨 톰석한다. 이것은 의미론에 가깝다. 방법론과 영 
향의 혹면에서. 새로운 이론은 일반적 사고에 도전해야 하 
며 • 기존의 해석방법율 도전해야 한다. 바바의 .모방’ 에 따 
르면. 흔백미슐에서 이런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유사성이 
구문론적 재생율 가져율 수 있올까? 
3. 흔밀미솥의 예슐적 환경 
효백현대미술은 세계 미슐계의 가장 ~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01용가률은 세계 미솔 경흥때|서 도태되 
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최소한 국제기중을 따르거나 참여 
하길 원힌다. 21 세기에서 정보눈 주체에 관계없이 실시간 
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동일한 형식과 추제가 세계 방방곡 
곡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 재생산을 시작한 사람도 없 
이 많온 작풀들이 재생산 되는 것처럼 보인다. 
다수의 미슐가들이 국제표훈에 맞춰 자신만의 주제와 표 
현옳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이론적으로도 미술 
가톨이 이런 .새로웅.에 발맞추토록 독려하며， 역사학자률 
과 큐레이터， 미솔가. 그 외 미솔계 인사둘은 현대 담룰에 
참여하길 월한다. 
이데올로기적 기관으로서 이톨의 권력체제와 이론 중심 
적 태도는 이런 경향율 가속화시킨다. 미술평론가톨은 이 
론적 지식올 잣대로 미술작품율 평가한다. 그 결과로 서앙 
의 학자들로부터 생성된 이론률은 효넘앤{μ‘1 빠르게 제도화 
된다. 욕망의 대상으로 이런 경훌빨 유포하고 득력하는 이 
론가률도 책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효팩 미슐가툴 
은 서앙이론과 개념 혹연에서 명가받는 다양한 미술작품율 
생산하였다. 
I 이 Bhabh혀1994) . 87- 90. 
11) 8ar1hes. RoIand. S/Z: An εSSaY. trans. R1chard MllIer (N힘V 
Yαk: 배I ar잉 Wang. 1975): 씨-)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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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훌 틀어. 김수자의 〈빨래하면서 곁기W태king doing 
laundry). 1997/ 앙주혜의 〈시간재기 21 Counting 
time21). 2002/ 윤석남의 〈피훌리는 집BlαxJing hαJSe) 
2004/ (붉은 밥Red Rice) 2003/ 이미라의 〈디지힐 프 
린트Digital print). 2003 외 많은 작품이 있다. 
이물은 육체 혹온 육체에 대한 여성판타지와 연관된 문 
제에 대해 〈괴물MonSler) 2002/ (사이보그Cyborg) 
1999/ (훌럭서스Fluxes) 1 998/ (아마츄어Amaleurs) 
1999를 룡해 표현하였다. 199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벌상올 수상한 바 있는 이물온 영원한 욕망과 성적 판타 
지의 대상으로서 육체톨 왜곡하고 과장한다. 특히. (몬스터 
20(깅〉와 〈사이보그 1999)에서 작가는 여성의 육체를 타 
자의 시선과 욕망이 서로 교차하는 기계적 혼성물로 표현 
하였다. 
키치(Kilsch) 부문에서는 최정화가 〈욕망의 자리， 플라스 
틱 바스켓Sile 이 않잉re. Plaslic 없skels) 2005/ (랍스 
터 폰Lobster phone) 20041 (터치미Touch me) 1998 
에서 일상적 시물을 진부하고 유머리스한 미술작품으로 만 
툴었다. 정치 및 존재론적 저항 부문에서. Café Oclober. 
〈반전율 위한 미슐A끼 for no-war) 20011 서용선의 〈폭 
팔8ombing) 20。이 〈노큰리Nokeun-Lee) 2001/ 신학 
철의 〈흔댁의 현대역사Modern hislory 이 Korea) , 983. 
19941 기민정의 〈금강산Keumkang Mountain) 1999/ 
임옥상의 〈효택전Korean War) 융 많은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상적 사물로서 미슐에 대한 표현으로 김홍석의 〈우리 
의 시량은 얼마나 죠j실한가How deep is our love). 
20001 (1 률이 월 거야l' m gonna be # 1 ). 1 996/ (오벌 
토크Oval Talk). 2004의 작품은 좋은 평가를 블연t다. 김 
흥석은 대상물이 가지는 고정된 기능에 대한 일반적인 생 
각올 뒤집고 기효로서 이률 대상물의 용도를 전복시켰다. 
〈오벌 토크〉는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타원형 사무실(대통령 
집무실)에서 업무상 토론율 하는 모응을 형상화 하였지만. 
적색의 타원 모앙은 타원형 사무셜이 가지는 원래 의미률 
대체한다. 김홍석은 언어가 가치는 정치적이며 이데올로기 
적인 무게톨 전록시키고 유머톨 이용해 파괴시키려 한다. 
김소라의 〈코스모 비윌러ICosmo Vilale)(2005) 또한 흥 
미로운 작톨민데. 효댁의 유행가률 외국인이 부르는 모습 
옳 찍은 뮤직비디오이다. 김소라는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 
훌 써서 익숙한 사운드톨 고립시키는 시도를 통해서. 01떼 
올로기로서의 .한류.톨 붐석하고 있다. 
조덕현의 고고학적인 작용 〈구림 프로젝트: 이소국의 
과거로부터Kurim Pr이앙; from lhe 며sl 이 Counlry E-
so)(2000}는 지금은 사라진 나라 이소률 주져|로 한 문학 
과 미슐흩 통합하면서 .특정 부지. 어| 대한 서앙의 전통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수자의 〈보따라 트럭- 움직이는 도시 
80ltari truck-moving cities) 1997/ (바늘 여인Needle 
woman) 1997. 서도효의 〈뉴욕의 집/서울의 집New 
York Housel Seoul hou똥，) ( 1 998)은 이주/유리의 정치. 
문화적 의미톨 훌미롭게 다루고 있다. 
대중문화와 타자에 대한 문화적 무관심에 대한 작품으로 
는 이동기의 〈아토-마무스Alo-mou똥，)(2000)/ 이동욱의 
〈그린 자01언트Green gíanl) 2003/ 정연두의 〈보라매 댄 
스훌Borame dance hall) 2002/ (마슐 Bewi!ched) 
2003/(어|버그린타워Ever-Green T，αver)(2001 )이 있다. 
〈에버그린타워〉에서 정연두는 갈은 구조의 같은 아파트 안. 
감은 각도에서 다수의 가정의 모읍을 사진에 담으로써 한 
국 가족의 전형적인 초상화훌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상당 
히 비슷한 주택에 사는 .그렇게 비슷하지 않은 사람둘의 
모융은 이툴의 서로 다른 욕망을 보여훈다. 
일부 미슐가률은 대중문화와 긴밀하게 작업을 하언서 다 
앙한 상업적 혹은 대중적 아이론을 미슐적 포뱃으로 시각 
화하였다. 예톨 률어. 함친은 찰흙으로 소형 형상들올 만든 
다. 이툴은손가락으로 기어다니며. 햄버거 위에서 싸우고. 
혐라면 속 혹은 위에서 살거나 훌선을 가지고 다니는 모즙 
이다. 함진은 〈손가락율 물어똘는 ~형DolI biting finger) 
(1999)에서 유머감각이 넙치는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상식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도전힌다. 
미니멀리륨의 전용과 핀련해서 이인현의 〈회화의 침전 
않dimenlatlon 이 paínling) 2003/ 나훈모의 〈스토크 라 
인Sloke line) 2003의 작품이 있으며. 개념미술에는 김범 
의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 다리미 
모양의 추진자'AA Ir，α) in lhe lorm 이 a 없dio. a Radi。
in lhe form 이 a Kettle. a Kettle in the form 01 an Iron) 
2002/ 벅이소의 〈정직/달반도Honesty/Dal-Ban커)0) 등 
이 사조톨 대표한다. 
김범은 일반 사물의 기능률 변화시킨다. 예를 톨어. 라 
디오 모앙옳 한 다리미， 다리미 모앙의 주전자. 주전자 모 
앙의 라디오톨 제시한다. 그는 외형만율 보고 속닫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며. 7 1호가 작 
용하는 방식. 측 이들의 임의적 체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길 원한다. 
인터랙티브 아트로는 오인환의 〈분실물 센터L∞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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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2002)가 있으며 흔벅 문화에서 동성애와 성정체 
성에 대해서는 오인환이 〈컨텐츠Conlents)(2004) 같은 흥 
미로운 작품올 내놓았다. 이 작풍은 서울의 이태원이라는 
틀정지역에 있는 게이바의 업소영 목록으로 구성된다. 멀 
티미디어 작용으로는 김신일 〈활연 마취 - 두개골 진화에 
의 태도〉 송상회 〈바다에서 온 메시지). 김영진의 〈별자리 
Hor∞cope) 2001/ 홍성민의 〈다치지 않을 거OlWon' ， 
gel harmed) 1 997/ 정소연의 〈호홉Breathe)(2002)01 
있으며， 미술/정신 및 종교 부문에는 이한수의 〈달리를 위 
한 오마츄Homage 10 da!i)(2004)가 있으며 , 회화 표현의 
기슐부문에는 조덕현의 〈충Layers) 2000/ 문범의 〈천천 
히 합꺼ISlowly logetheη(2003) 외 많은 작품들이 있다. 
여전81 하드 에지 추상화에서 표현주의적 스타일에 이르 
는 전용적 회회기법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미술 전롱에 의해 이들 서양이론율 
.새롭고매력적인 상징으로 앙스빼내고 있기 때문에 위 
에서 언급한 아티스트 외에 많은 젊은 작가들이 포스트모 
던 담론요뻐|서 작품 활동율 하고 있다. 
4. 부채와 폰채의 의미 
이률 작가률 중에서. 일부는 주처|와 타자간의 관계률 관 
찰하면서 문회적 차이에 도전하고 있다. 특51 니키 리와 김 
수자는 우리에게 효택 현대미술의 이론적 비전의 독특한 
영역울 제공한다. 이툴용 여성을 주제로 선택함으로써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여성 미슐가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대 
용율 키호로 풀어내는 떼미니스트적 시도의 최전방에 있 
다. 동시에 이툴은 미술과 미슐의 컨택스트에 대한 서앙적 
비전의 한계톨 뛰어 넘는 ‘한국적 관점’을 제안한다. 한국 
여성 아티스트들은 서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문저}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흔묵 미슐 작품의 바람직한 관점을 제시흔봐. 
1) 휠흥심의 의미: 니키 리 
대담한 젊은 작가 니키 리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융 
화되는 프로젝트톨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진짜 삶. 
과의 상호작용융 역설한다. 그녀는 드래그 현. 화이트 트래 
쉬， 섹시 댄서. 핑크족， 극한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러|즈비 
언 툴과 할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서부터 상류충의 
여피. 노인뚫. 종님미인， 관광객， 스윌 댄서들에 이르는 서 
브걸처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 2) 
니키 리의 각 프로젝트는 상당한 연구와 물리적인 준비 
톨 필요로 한다 . 섹시댄서 프로젝트(Exolic Dancers 
Projecl 2000)에서 니키 리는 실제로 스트립 클럽에 취직 
옳 하기도 했으며 • 오하이오 프로젝트(Ohio project 
1999)에서 그녀는 2추반 동안 트레일러 파크에 사는 가족 
과 함께 살았으며， 스케이트 보더 프로젝트(Skale 
α'J8rders Projecl 2000)에서눈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스케이트 보드흩 배웠다. 니키 리는 완전한 동화를 추구하 
지만. 자신이 임시로 선택한 커뮤니티에서 결코 그 누구흘 
속믿 적이 없다. 그녀는 처용부터 자신은 아티스트이며 자 
신의 새로운 남자친구/연민/동료를 자신의 작업에 참여하도 
록 초대하고자 한다는 사싫율 셜영하였다. 
니키 리는 주처|의 고정성을 해체하고 문화적 차이를 시 
각화하는 사회적이며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논의률 하였 
다. 그녀가 참여했던 짙딘은 각각 독특한 기준과 특성율 가 
지고 있지만. 그녀는 엉게 그률의 일원이 되었으며， 이 점 
이 이툴의 강력하고 태생적인 상격이 그다지 근원적이거나 
한 집단만의 혹회된 내성이라고 롤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즉， 이런 륙성은 학슐과 경험을 통해 배원진 것이다. 
옷 입는 방식. 머리모양. 태도는 시각적으로 특정 운화 집 
단의 정체성율 정의한다. 수개월에 걸친 관찰과 연술을 통 
해 니키 리는 그 집단의 일원이 된 것이다-
니키 리의 공연 중심의 사친들은 보통 신디 셔먼(αndy 
Shermann)과 야수마사 모리무라{Yasumasa Monmura)와 
비견된다. 작가는 사진의 추요 피사체가 되지만， 동시에 계 
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다. 셔먼과 모리무라는 과거 
와 현재， 종쿄와 미옵의 이미지를 채택하고 재구성함으로 
써 가상의 기녕성울 강조하는 반면. 니키 리는 해당 집단의 
일월이 되는 방법율 채택한다. 
그녀의 새로운 아트 프로젝트 (Parts)에서 니키 리는 민 
간관계 엉역의 심월으로 내려간다. 사진은 여성과 남성， 커 
를의 다양한 모융올 담고 있지만. 여성만이 사진에 나타나 
고 남성은 존재의 혼적만융 남긴 채 사진에서 사라진다. 여 
기에서 사진올 보는 사람롤은 사진에 남O~있는 것뿐만 아 
니라 없어진 것올 상상해야 한다- 여성의 존채는 있지만 남 
성 존재의 부재는 상대밤의 욕망과 기대를 표현흔봐. 
니키 리는 최근 사진과 비디오를 혼합하는 작업을 통해 
이미지의 의미가 맥락t∞ntexl}을 통해 변화히는지를 보여 
준다. 사회문화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매체 위에 이미 
지률 포개 놓융으로써 복수의 의미를 생성해내는 분야로 
자신의 관싱엉역을 확장하였다. 
12) Nancy Spector , "Nlkkl S Lee: 01 Sel’ and others: In 
Hermes Korea Mls비앓ng ， exh,cat , (Se。미Ar1 S。미e ， 
2006), pp,96-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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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여성적인 활동이며. 여성톨의 집안일이기도 한 바 
2) 김수자의 〈보따리 Bottari)와 〈바톨 여인Needle 느질올 통해. 김수자는 그동안 그 가치률 인정받지 못하고 
Woman) 모더니즘으로부터 제외되어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치부되어 
버렸던 바느질이라고 하는 여성의 가사노동의 위상을 격상 
김수재1957-}는 혼}국 미술 비명 역사에 독특한 엉역을 
만톨어가고 있다. 김수자는 성과 문화적 이슈를 다룬 자신 
의 작품에 대해 서앙에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13) 
전통 혼백 여인의 노동으로부터 주제와 보티브룰 선택하 
는 김수자는 .보따리 아티스트.로 알려졌다. 보따리는 옷이 
나 일상 생훨용품으로 담아 다니는 월형의 꾸러미톨 말하 
는 것으로， 김수자는 흔묵 전용 의류소재의 화려한 직물을 
사용했으며 , 여성의 가정의 삶에서 철학적 사상을 발견하 
였다. 
《바느질해 컬어 툴어가기(않wir핑 into Walking)>과 《떠 
나는 도시-2727 힐로미터. 보따리 트럭(Cities on the 
Move-2727 Km, 80Na끼 ηvo잉과 같은 전시회에서 김 
수자는 공간올 전톨칭구와 물건， 보따리로 채우기 시작했 
다. 다른 천율 재훨용한 이런 오래된 천은 그 자체로 이야 
기훌가진다 1 4) 
.옷이 제 삶의 일부였기 때문에 황상 옷에 물렸던 것 같 
슐니다. 옷은 안과 밖이 있기 때문에 바느질 작업 과정을 
통해 지숙적인 대회나 소용을 할 수 있게 해주죠. 
13) 김수자는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혼댁 혹은 서앙 미술세계로 밭을 
톨였다. 1998년 마흩 힌 실이 되면서 뉴욕애서 살기 시작했으 
며. 48치 베니스 비엔벌레 O'AP댄T미t。 섹션(1 999) ， 상따율로 
비엔낱레(1998) ， 이스틴톨 비멘낳레(97). 광추 비엔날레(200이 
률과 갖은 디잉한 전시획에 칙극칙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훌에서 
는 현대. 서미. 로댐 캘러리(2000}에서. 오사카어|서는 。n， 동경 
때서는 ICC (2000), 빼톨린에서는 룸스휠(Kunsthalle) (2001), 
뉴욕에서논 Traditionsl TensIons, 뀐츠 벅훌관. 아시아 소시이어 
티. 그레이 아트 캘러리(1996-98) ， 비앤나애서는 세셰션 
(Secesslon) , 코앤히겐때서는 루이지얘나 미슐박물관. 련던애서는 
헤이워드 갤러리. 뉴욕얘서 P.S.l 현대미슐센터(1997-2000) 
률에서 개인진흩 얼었다. 
14) 이를 전시톨 위해 Mar매e F농매r멍， .Soo-ja Kim: A Laut잉” 
FieId-sewV"lg into WalkJng, Looking into sewlr멍: in soc:• ja 
Kxns SOIO shOw, 0하M’e Gat용ry (Or찌ario)， 1997. 
Hans-Ulrich Obrisl, An Intervìew .Sooja Kim: Wrapplr멍 
B여lesar녕 Souls." in FJaSh M , 00.92 , Wan-Feb.199끼 
pp. 70- 72 . 
}성、ghee Klm 00. , .Concpeluali깅ng lhe Ordlnary." Women ' 
lhe Dilference and lhe Power, Seoul, 1994. 
힌스-흩티치 오브리스(Hans-Ultich Obrisl)와 후 한후(Hou 
Hanru)가 광징했던 전시회톨 위해 1997년 〈보따리 트럭〉작품훌 
E톨었디.!J택에서 11 일 률안 보따리톨 가욕 넣은 트럭올 가져 
왔으며방랑하는 싫’ 이라는 추제에 초점율 맞췄다. 
15) Szeemann, A N~엉18 Woman, Exh. cat. (않m: Kun잉halle ， 
200 1 J, no page α10100. 
시켰다 . 
• 저의 작폼올 흥해 바느질이라고 하는 일상적 활동에 의 
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미술가로서 바느질에 대해 어떤 
공김을 느껴요. 저에게 있어 이 평범한 활동은 어떤 미술적 
가치가 있슐니다. 바느철은 공연과 노동. 시간， 저|의를 포 
함한 현대 미용 이휴톨올 상당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 
고 김수자는 밀한다. 
〈바늘 여민Needle Wαnan) 
그녀의 실 알려진 작품 중에 하나인 〈바늘 여인Needle 
woman)에서. 김수자는 카메라를 동지고 서 었고. 세계 대 
도시툴의 군중툴은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율 주지 않고 그 
녀를 스쳐 지나기는 모융을 담았다. 겁은 머리를 하나로 묶 
은 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아티스트의 이런 모읍은 마 
치 자신이 사람률을 하나로 이어추는 바늘인 것처럼 보인 
다. <비늘 여인〉온 51 차 베니스 비엔날레(2005)에서 
Arsenale Show로 선정된 바 있으며 • 이 쇼의 .언제냐 좀 
더 멀리.라는 모토가 말해추는 것처럼， 새로운 경항을 시도 
하는 신진미슐가률을 선정힌다. 
〈바놓 여인〉 전시회 카딸로그에서 미슐 비평가 해톨드 
제만(Harald Szeemann}온 ‘꿔|메고 펼치고， 접고， 포장하 
고 합치고， 묶고: 이련 활동은 베드커버에 샤용되는 밝은 
색상의 전톰 천율 용다. 김수자는 기억과 이야기가 넘치는 
자신의 천훌 현재의 상황으로 셋팅한다. 김수자의 미술은 
선롭교와 묵상， 유체이윌， 정신과 힘을 비우기 둥과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김수자의 작품은 서앙의 실존주의 훌은 현 
상추의적 경항이 보편주의롤 추장하기에 실존주의나 현상 
주의에 연결짓게 된다. 예를 툴어. 김수자의 비디오에서 
D송Sein(그녀의 존재+그곳)만으로도 종재와 시간을 분석 
했던 하이데거의 종재(Ek-잉sle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 
다 .15) 그는 또 김수자의 〈바놀 여인)(1999)율 독일의 낭 
만주의 미슐가 프리드리히(Friedrich)와 비교한다 . 
... 김수자가 관람객으로부터 등을 돌려 자신 암의 공간 
율 률여 본다는 사싫만으로 그녀의 작품은 19세기 독일 미 
술가 카스파르 데이비드 프리드리히(Caspar David 
Friedrich)에 비견된다. 정확하게 구도의 정풍앙에서 그림 
과 최전댄에 명행하여 전신이 다 보이게 서있는 모습이다. 
외로운 사람률은 엄청난 자연의 힘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이 우리의 시선의 객체이며 추체이c.t. 김수자는 존재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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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미묘한 균형을 잡아내었다. 그녀는 자신이자 동시에 
‘타자’ 인 것이다.사6) 
그는 자신의 비평에서 몇 가지 중요한 비펑적 화두률 제 
기한다. 첫째， 서앙의 오랜 형식주의 관점， 툴째， 서앙의 
산물(유물)과 다른 나라의 산물을 연결하는 유럽 중심적인 
서양적 관람객과 이론가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둘 
은 결과적으로 모두 다른 지역에 대한 서앙의 영흥k을 나타 
낸다， 게다가， 여성 작가는 남성 작가에 비교되고， 이는 결 
국 서앙 남성작가로부터 발생한 원형이라고 넌지시 말하고 
있다 ， 형식적 분석의 측면에서. 미솔 제작 활동은 역사 속 
에서 자신의 특정한 자리가 있으며， 0 1련 자리는 서양의 학 
자률이 그 지형율 짜며 끼워 넣는다. 
하지만 동시에 제만은 김수자의 작품을 .홈기식민주의’ 
라고 평가한다. 이것은 후기식민주의의 애매모호한 위상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후기식민주의에서 ‘후기.는 식민주의 
적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조작성율 비판하면서 특정한 지 
역과 인종의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없애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만은 김수자의 작품을 서앙적 
인 업적달성과의 선헐적 관계에서 논의하언서 후기식민추 
의적이라고 예롤 든다. 여기서 후기식민주의는 전형적인 
남성의 발명풀으로 모더니즘의 신화를 오히려 구축하고， 
중심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지 않는다. 후기석민주의 이론이 
여전히 서앙과 동앙의 서얼적 차이와 붐리에 기초하고 있 
고 동양을 중심의 경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본다면， 후기 
식민주의 이론은 자기 모순적이며 이론으로서 제대로 설 
수 없다. 후기식민주의란 서앙인들의 동앙에 대한 관점인 
가? 후기식민주의는 동앙 대 서앙， 남성 대 여성. 정신 대 
물질이라는 분리에 기반하고 있는가? 
5 . 후기식민주의와 비평올 넘어: 새로운 차이톨 
위해 
호미 바바는 모더니티와 식민주의 비평에 유리한 위치로 
변방 혹은 경계 개념을 이론화하였다. 지금까지 억압 받았 
던 사람둘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바바눈 역사기록의 권위 
률 전복시킨 것이다. 그는 자신의 많은 글에서 걸쳐 지속적 
으로 변화하는 경계와 불안정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율 던 
진다. 켠력과 지식의 식민주의적 담론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모방은 자신보다 앞서간. 거의 유사한 
것돌 중에서 변화를 거쳐 인지할 수 있는 타자롤 주체로 삼 
는 것에 대한 욕망이다. 바바는 모방은 서앙적 관행의 창조 
적 수용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로걸， (예: 한 
국) 주체가 ‘타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후기식민주의는 이론가률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 
르게， 사례선택을 할 수 있눈 요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내 
부 분열과 후기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의 현상에 시달리던 
서구 제국주의 독주의 위기를 비유해보면， 후기식민주의는 
불안정한. 얼려 있는 성질을 가지고 었다. 후기식민주의는 
후기식민주의가 매순간 구성하는 형태률 반박(비판)하는 것 
을목표로한다. 
‘토착. 소수민족 및 원주민들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 
한 편견에 대해 바바와 스피박(Spivak)과 같은 후기식민주 
의 비평가률은 흔히 로고스중심주의 혹은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 후기식민주의 비평가들이 유럽중심 
주의에 전파를 처벌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기식민 
주의 비평가돌은 자신의 자체적 비평의 방향을 전도시키고 
소격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후기식민주의 비평가돌은 
자신의 연구에서 삭제한 글로벌 시스템에 존재하는 지적노 
동분리의 근원적인 영향을 노출시키고 진정한 거리를 둘 
수 있다.고 후기석민주의 이론을 넘어(Beyond 
Posfcolonfal Theory때|서， 산 후안 추니어(San Juan Jr.) 
는 말한다 17) 
후안은 i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저11 서|계의 보수추의훌 
모방하는 .후키식민주의’의 .탈‘ 0 1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 
남미의 대중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둘의 스승인 .위대한 
(sublim히” 서구의 마스터 이론가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애쓰는 위치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18)라고 말한다. 
후기식민주의성은 지역/위치성(posilionali1y)의 언어상의 
문제의 하나로. 이눈 전세계 자본주의가 구시대적인 이데 
올로기 무기률 일신하기 위해 개발하고 시용해서 유색인종 
을 종속시키고 자본주의의 신규 유연생산체계에 인력을 공 
급하고 있다. 학자둘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이론은 경 
저I(후기 자본주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큰 영향율 받고 있 
으며. 서구에 의해 우리가 수혈받은 제도적 펴|해로부터 빠 
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 990년 이후， 흔먹미술은 다양한 장르와 주제률 통합 
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해왔다. 각 아티스트들은 자신만 
의 아이디어가 있지만. 여전히 타자의 역사{여1 : 서양의 역 
사)의 도움올 밭아 평가률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민다. 바 
바의 모방이론에는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또한 차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 현대미술에서 의미가 있다. 
16) Ibìd, 
1 7) San Juan, Jr" Beyond Pos!a짜')(1lal 까1eαy (New York: 81, 
Mar1in's Press, 1999), DP. 57-58 . 
18) Ibìd.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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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련 앙면적인 차이가 서양의 권력을 없애줄 수 있 
는가? 이련 차이는 이 위계질서훌 전복시킬 수 있을 만큼 
룬명한가? 아니면 이 관계를 변화시키기엔 너무 약하고 은 
밀한가? 
바바는 주처|로서 서양의 위치률 비평하고， 미술지형도에 
복수의 중싱올 만들었다. 하지만 미솔사 기록에 있어 서앙 
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며 선도적 미솔계와 그 외의 미술계 
간의 관계는 엉게 변화하지 않는다. 한 사조에서 최초의 작 
품과 추종자률(그리고 이후 작품툴)을 구분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외형 혹은 외형적 요소률이 더 이상 비평 
의 핵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효H국 미솔은 여전히 서앙에서 
건너온 개념 혹은 태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능 서앙에 대 
한 의존성율 높이는 미슐 작폼의 이론적 유사성에 대해 좀 
더 비판적민 태도톨 견지해야 한다. 
이툴 이론적 및 개념적인 톨은 제도적인 권력과 맞몰려 
있다. 다른 나라와는 다를 효F국만의 독특함에 대해 목소리 
를 내는 힌국미슐의 위상올 달성하기 위해서 미술가둘은 
기존 제도훌 극륙해야만 한다. 흔백만의 이론적 토대 없이， 
흔~미술과 서앙미술 간의 관계를 다룰 수 있는 진정한 비 
핀적 관점은 존채할 수 없다. 반권력， 반제도야 말로 한국 
미솔의 질문에 대한 답이며 효택미술을 로컬의 위치로부 
터 자유롭게 만들어출 해답이다. 
김수자와 니키 리는 의미 있는 공간의 컬여 및 부재 문 
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오든 포스트 
이론에 있어서 작은. 마이너한， 유사한， 2차적인， 가치의 
대상이 대체되고. 전북된 것이다. 사물을 하나로 포장해주 
는 김수자의 보따리는 바느힐로 만툴어졌으며， 실을 웬 바 
놀은 사물올 하나로 이어추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김수자는 마치 바놀처렴 사람툴의 상처률 꿰메주고 그툴에 
게 연안힘율 준다. 이원성과 두 부분의 반대롤 극복하는 과 
정에서 - 어머니와 딸을 과거와 현재를. 서앙과 동앙울， 
삶과 축융 간의 - 김수자는 생산자료르서. 시각적 및 택스트 
적인 혈룡에서의 보유자로의 여성의 삶올 찬양한다. 
효댁의 작가톨온 차이톨 인식히는 방법률 알고 있다. 그 
들은 .뭘，_' 혹은 .여성주의’ 의 이흔적 틀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셜질적 차이률 제시한다. 그것이 .탈. 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다. 남성 중심적 주제. 감성， 이론， 표 
현에서 자신을 해방시킴으로써 효백 작가틀은 자신을 투영 
히는 미슐적 수단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역사 
적 폭력올 봄석하고 비판하는 훌로서 효택미솔의 흔성 이 
미치를 활용하며 .흔택 미슐가 의 위상에 힘을 실어준다. 
어쩌면 이툴 이론툴이 주장하는 것처럼 효백 미술가들은 
진정 새롭고 다른 미슐작용율 만들어빌 수 있으며， 이들 작 
풍은 진정 그 어띤 것과도 그다지 유사하지 않다. 
묵상자로치 김수자는 어머니와 띨올. 과거와 현채롤， 서 
앙과 동양옳. 싫과 축율을. 자연과 문화룰 연결시킨다. 김 
수지는 최근 미슐작품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자. 선지자 
정신울 대표한다. 카메라로부터 돌아선 작가는 전통적 주 
체의 위치톨 부재하게 합으로써 이붐법올 해체하고 있다. 
자신의 작폼율 용해 풍일- 올 꾀합과 동시에 치유의 본 
능도 이뤄낸다. 구조적 이중성은 보따리 묶음에서 하나로 
룡일된다. (김수자의 작품은 형상적민 측면에서 한국만의 
독륙할올 지니고 있고 작가는 여성의 훨통에 대한 강한 감 
정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의 힘을 찬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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